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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을 높이며 찬양합

니다.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이 대한

민국을 넘어 북한

과 온 세계 위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

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느니라”(로마서 5:8)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

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진리

를 가르쳐주시고, 칼과 창으로 찌를 때에

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시고 희생된 

사건이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드러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

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

닫고, 믿으며, 또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사

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섬김과 겸손, 원수를 위해서

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

에서 전쟁과 기근, 핍박과 환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

략 야욕이 그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회복이 있기를 기

도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

라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핍박,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분을 

위로하며,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

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과 행동으로 도우며, 그 아픔에 동참할 때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처한 모든 고

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는 코로나 펜데믹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세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

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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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류 협 회

중 앙 회 가 

주 최 하 는 

‘대한민국 

제42회 장

애인의 날 

기념 제19

회 사랑의

음악회’가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8

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

예술원,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

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S, 

YTN, CTS기독교TV, WBC복지TV, 국민

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제42회 장애인의 날(4

월 20일)을 기념하여 장애예술가에게 역

량강화 기회제공과 더불어 장애인합창

단 홍보 및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되며, 전국장애인합창

대회 역대 수상 장애인합창단과 비장애

인합창단, 연합 오케스트라 및 전문예술

가의 연합 공연으로 진행된다.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상 합창

단인 영월동강합창단(지체장애), 푸르나

메합창단(지체장애), 라파엘코러스합창

단(시각장애)과, 골프존파스텔합창단(발

달장애)과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소속 비

장애인 합창단인 더보이스챔버콰이어, 

쿨 콰이어, 강동구립여성합창단, 청운콰

이어, 송파구립합창단, 21C 남성합창단

과 연세 아마란스합창단이 출연하며, 오

케스트라는 국장협 나눔챔버오케스트라

(발달장애), 펠리체예술단(발달장애)과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한

다. 

이지원, 이송연 민요자매와 소프라노 

신델라, 바이올린 김정연의 협연으로 더

욱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

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와 장르

를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1부에

서는 오케스트라공연과 협연, 연합합창

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2

부에서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

상 장애인합창단과 비장애인합창단의 

연합무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있다.

본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문의

처를 통해 관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

연 종료 후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유

튜브 채널(www.youtube.com/국제장애

인문화교류협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nanum.tv),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www.

ncf1203.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문의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02-2282-7114, 워너스기획 02-521-

8211 

이 땅을 살아

가는 성도로서 

부활신앙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침

이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

학자들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살

펴보면, 자신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코 육체적

인 부활을 믿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마

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과 사상이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부활로 설명하기

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강조가 필요함을 

느겼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상을 넘어, 우

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

하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성도들

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철

저하게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적 삶

에 중요한 근거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 혹은 죽

었다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넘어 죽음 이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단지 원상회복이 아니고 죽기 전 상태

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죽음을 

죽지 못 할까 봐 혹은 죽지 않을까 봐 걱

정이지, 세상사람들처럼 죽을까 봐 걱정

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하

는 모든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데, 현재 

물질인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신령체로 

부활하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기에, 죽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누

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믿음

은 성도의 삶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선한 일

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의 말씀에 따르면, 신자만 부활하

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사

실이다. 

즉 성도들은 영광과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 이를 인식한다면 죽어

가는 심령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더 전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자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

며 세상에 빠져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

이 없이 산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의 절

정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부활이다. 그

러나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영원히 행복

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광과 승리의 부활로 나아가 영

원히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게 될 것이

다. 한국교회가 부활에 대한 사실과 감

격을 넘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강조하여 

내세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기

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대한 기록 중에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

활일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

도 하고, 하기야 나도 신앙이 어

릴 때는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눈이 조금씩 열리며 확신

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다. 

예수님 부활 이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 후에 제자들의 삶

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후의 제자들은 소망도 없는 실

패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

놓을 수 있다던 장부의 모습은 조

금도 찾아볼 수 없는 졸장부였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전과

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두려움도 아까운 것 없는 목숨

을 건 삶이었다. 무었이 그 들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그것은 딱한 

가지였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그리고 승천하심도 가장 가까이

에서 직접 목격한 그들이기에 다

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

심치 않으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았고 그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자들의 삶

이 증거 한다. 왜? 그들이 그분께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알았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보다 더 확실

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

님의 탄생의 기록은 성경 두 군데

에서만 나오는데 부활의 사건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

이 거짓이면 탄생도 거짓이고 예

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 전

사실인가? 거짓인가?

부활신앙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길

대한민국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9회 사랑의음악회’개최 

김현성 변호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지저스타임즈 사장

총회장 김헌수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 말씀

한기총 2022년 부활절 메시지

김성욱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체도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된다는 얘

기이다.

코로나 이 후 세 번째 맟는 부활절이

다. 이렇게 역사적이고 확실한 부활의 사

건을 기리며 축하하고 믿는 정말 복 받

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지저스

타임즈 가족들 위에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허락되는 큰 소

망의 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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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

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4월 12

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

대학로 “주사랑교회”에서 대한노회 제

28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1부 예

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등 안건 

토의를 갖고 폐회 예배를 끝으로 성 노

회를 마쳤다.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를, 인도자 박민규 목사가 성경 히 

10:23-25절을 

봉독하고, 노

회장 장한국 

목사는 “서로 

격려하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노

회장 장 목사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서 격려는 하

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면서, 현재 코

로나19 펜데믹

으로 인하여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쳐있

는 때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

교는 서로 크게 소리 내어 부르짖고 기

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

여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고 신앙이 무기

력해지고 교회의 발길을 끊고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의 암흑기를 맞고 있는 듯,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마음

이 아프기에 기도드린다고 했다. 

누구든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

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며 힘을 내자고 

했다.

이날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메시지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에서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

기 박민규 목사의 광고에 이어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개회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성찬 예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롭게 진행되었

으며, 주사랑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노회원들을 

대접하여 힘을 얻어 제3부 봄 정기노회 

회무 처리애 들어가 의장 장한국 목사

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은임 목사가 기

도하고, 회원 점명과 개회선언 등 절차

에 따라 진행되었다. 

아울러 노회에서 결의한 2022년 하

계 수련회는 임원회에 위임하여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제4부 폐회 예배는 노회장 장한국 목

사 인도로 유순옥 목사(감사)가 기도 했

으며, 장 노회장은 말씀을 봉독하고 말

씀을 선포한 후 축도하고, 제28회 성 노

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2022년 새해가 밝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최학량 목사)는 지난 

26일(토) 새한교회(담임 노영호 목사)

에서 이승만 탄신 147주년 기념식을 가

졌다. 김성옥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된 가운데 회장 최학량 목사는 인사말

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수선

하고 혼란에 빠진 시기에 직접 개입하

시고 섭리하신 것을 감사하며 높이 찬

양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없는 대

한민국은 생각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것, 공산

주의와는 함께 할 수 없

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이승만 건국 대통

령의 이런 시국관이 오늘

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

국을 부강한 나라로 건설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미헌병전우회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기념식

은 김영구 목사(세계기도

모임미서부지부 총재)가 

개회기도를 한 후 이경호 목사의 선창

으로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뒤 이

승만 건국 대통령 영상을 시청한 후 남

가주 배재동문회 중창단이 찬양을, 이

정현 목사(개혁장로교회신학대학원 총

장)가 ‘민족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들은 

성경, 역사, 문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

야만 한다. 첫째, 성경을 거울(Mirror)

로 삼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우리 자

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둘째 성경을 창

(Window)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창은 오늘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목회자들은 역사에 밝아

야 한다. 지나간 역사에 밝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한국의 바른 역사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세가지

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기본 덕

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 역사, 

문화를 깨우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

자”고 말했다.

김종석 찬양 목사(새한교회)가 특송

을 한 후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

업회 회장 황교안(대독 지희순 이사장), 

이승만대통령기념연구교육재단 총장 

양동자(대독 이정순 박사), 임태랑 회장

(자유민주통일연합회), 김재권 이사장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정현 목사(한

기총 미주총회 대표회장)가 축사를, 미

주 3.1여성 동지회 회원들이 합창을, 김

준배 회장(광복회미주서부지회), 송그

레이스 회장(미주3.1여성동지회)이 격

려사를 한 뒤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친 후 새한교회 담임 노영호 목사의 

축도로 기념식을 마쳤다.

부 모 님 들

의 행복이 무

엇일까? 

자 녀 들 이 

바르게 자라

는 것,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귀

하게 쓰임 받

는 것, 특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

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바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

대가 클수록 자녀 앞에서 바르게 행동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5년 전 부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아들은 박사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

파였다. 사회적으로는 박사이고, 안정

된 직장도 있었다. 아버지는 기업의 이

사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 교회에

서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권사

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 남들

이 볼 때는 다복하고 안정된 가정, 어쩌

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들이 술 한잔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들이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머니이신 권

사님이 아들의 상담을 요청했다. 아들

을 상담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장로와 이사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집에서

는 폭군이었고, 악마였다고 한다. 교회

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집에 와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어쩌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과 폭행을 했다

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수시

로 술을 마시며 엄마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언과 구타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것이 아니

라 악마이고 사탄인 괴물을 죽인 것이

라고 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가치관을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

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

우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모든 부

모가 자녀들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 보이는 부

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온 이유

는 한마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라고 

한다. 폭언하는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

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중에 끔찍한 범

죄 행위를 하거나 강력범 혹은 문제 수

일수록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폭언

과 폭행에 시달린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마음에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다. 

부모의 행동은 곧 자녀의 미래가 된

다.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바르

게살기를 바란다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

게 행동해야 한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부모로서 당신이 하는 폭언과 폭행

은 자녀가 교도소로 향하도록 등을 떠

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당신의 

자녀가 교도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

고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

다. 아니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먼저 생각 해 보

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 이기학 목사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제28회 봄 정기노회 열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당신의 자녀도 교도소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대대손손 복을 누

립시다" 

 신명기 4장 40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

명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이 잘되어 주 너의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려는 것

이니라. 

 만물이 푸르러지

는 생명의 봄이 오니 

산과 들이  푸른 빛을 

띠고 만물이 소생합

니다. 저희 교회 옥상

에도 또 한차례 추위

를 이겨낸 아로니야

를 비롯한 식물들이 

싹을 내밀어 날마다 

커가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마음입니

다. 

사순절기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들도 이 봄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시대적사명을 다시 한번 깊

이 새겨봅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아직 

"은혜받을만한 때요 구원받을만한 때"에 생

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혼란

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태어나  세상 가

운데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

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 향해 달

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대대손손 복을 누립시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 기념식
한인사회 화합과 단결, 권익신장 결의

아직도 장례비용
선불로 내고 계십니까?
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

1644-2542/010-3788-1130

01. 단순장례식 120만원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장례식 185만원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장례식 220만원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
       ➡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7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새한교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최학량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경란
통일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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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호남노회(노

회장 임예성 목사/웨신 제2부총회장)는 

지난 4월 4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명성교회(담임목사 고경자) 

본당에서 춘계 정기노회를 열고 1부 경건

예배, 2부 성찬식, 3부 춘계 정기노회 순으

로 진행되었다.

1부 경건예배는 호남노회 서기 김태욱 

목사(동행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노

회장 김사라 목사(푸른솔교회)가 기도를, 

회계 유한주 목사(하늘빛교회)는 성경 대

상 4:9~10절 봉독하고, 특송 이정혜 목사

(생명샘교회), 노회장 임예성 목사(벧엘교

회)는 “야베스의 기도” 란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했다. 

이어 봉헌기도에 허성준 목사(섬기는

교회), 허창범 목사(웨신총회 증경총회장)

의 축도로 마쳤다. 

노회장 임예성 목사(웨신 제2부총회장)

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목으로 1. 하나님

께서 복에 복을 주옵소서, 2. 나의 지경

을 넓히시고, 3.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

사, 4.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

게 하옵소서 등의 소제목을 정하고 말씀

을 선포했으며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

이 되었다.

2부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

의 집례로 직전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사

랑하는교회)가 기도드린 후 분병.분병 위

원에 고주영 목사(장흥팔복교회), 이효순 

목사(행복한교회) 등이 맡았다.

3부 호남노회 봄 정기노회는 노회장 임

예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고정자 목

사가 기도를, 서기 김태욱 목사의 회원 호

명으로 노회장 임예성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록낭독 서기 고주영 목사, 서기 

김태욱 목사의 절차보고, 회계 유한주 목

사의 회계 보고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안건토의로는 ① 강도사 고시의 

건, ②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노회원 전원 

참가를 결의하고, ③ 호남노회 바울 국제

부흥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총재 허창범 

목사는 부흥사회의 연역과 앞으로의 계획

을 설명하고 호남노회의 각 교회를 순회

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집회를 열고 

회원들이 지역을 돌며 전도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차기 노회의 장소, 기타 안건 등

을 다루고 회의록 채택에 이어 합심 기도, 

감사패 증정, 폐회 선언, 양연석 목사(예인

교회)의 식사기도 순으로 호남노회 춘계 

정기노회를 성은 중 마쳤으며 이날 식사

는 명성교회 옥상에 자리를 마련하고 담

임 고경자 목사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

여 마련한 애찬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

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각자 작별인사

를 나누며 돌아갔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

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와 평강이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

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

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안겨주

셨건만 세상은 여전히 깊은 죄악 가운

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

가 2년이 넘도록 가시지 않고 있고,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전

쟁의 어두운 그늘이 전 세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

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뒤에

는 고난과 희생, 연단의 시간이 있었

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육신의 고난

과 질고를 몸소 견디시고, 우리가 지

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

난 2년간 예배를 침해당해 왔습니다.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의 결과는 너무

나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

리는 거룩한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

되면서 예배의 거룩성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명시한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하

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

리는 예배마저 정치방역의 도구로 전

락시킨 정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여호

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

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

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

리신다”(삼상2:10)고 말씀하셨기 때

문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

력에 힘입어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

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이기심, 

탐심, 교만을 몰아내고 내 안의 성전

부터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

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무

력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저

지른 잔학 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한 것도 잘못이지만 

전쟁 중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

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

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

화하고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화상 연설했습니다. 이는 6,25 전쟁

의 참화 속에서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

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 나라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 것이기

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인

수위와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

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

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강도 만난 

이웃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임하심

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고 주님의 평화

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자유를 잃고 최

악의 인권 탄압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

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생명을 바쳐 선포하신 ‘샬롬’이 북

한 땅에 임해 저들이 핵무기와 적화야

욕을 포기하고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

로 자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

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대

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 평화

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갈등과 분열, 

편 가르기가 없는 나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국민을 역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

럼 한국교회가 영적 깊은 잠에서 깨

어나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될 때 예배

가 회복되고 30배 60배 백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매일 삶의 현장

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부활

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며, 부

활의 첫 열매이신 그

리스도의 평화와 회

복의 은혜가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당하

는 지구촌 이웃들과 

한국교회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산야에는 봄기운이 가

득하지만 세상은 전쟁과 폭력,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며 생명과 평화가 위

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

과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부활절을 맞아 생명이요 소망이

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서 두려움과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이

겨냅시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

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의 

기운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부흥

을 이룹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

기는 생명이며 두려움을 쫓아내는 ‘평

강’(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

수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교

회는 온갖 죄와 다툼을 해결하고 치유

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상

처받은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의 위로

자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

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하신 주님을 따라 절망가운데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의 모습으로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① 코로나19 감염증 대

유행의 종식을 위해, ② 강원· 경북지

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복구와 회복

을 위해, ③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와 회복을 위해, ④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중

단을 위해, ⑤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이신 모범대로 자신의 이익

과 권한을 내려놓고 겸손과 자비로 이

웃과 세상을 섬기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전에 맞서 담

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르신 하나

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평

화와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

기를 축복합니다.

2022. 4. 11.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웨신 호남노회 춘계 정기노회 가져 2022 한교연 부활절메시지

한영훈 한장총 대표회장, ‘2022년 부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

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30일(수) 

오후 3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2022년 2

차 임원회(긴급)를 열었다. 회의는 회원

점명 결과 58명 중 33명 참석, 12명 위임

으로 성수가 되었다.  

개회 후 전회의록채택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차 임원회의 하자 문제(성원으

로 보고되지 않아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원 7명이 표결에 참

여한 절차상 하자와 무

기명비밀투표로 진행

되었음에도 일부 임원

들이 타인에 대한 투표

종용행위, 공개투표행

위, 고성을 지르는 행

위 등이 확인)를 논의하던 중 일부 임원

들의 소란으로 정회와 속회가 반복됐다. 

그 과정에 2명의 임원이 퇴장하여 31명 

참석, 12명 위임의 상태에서 하자치유를 

위해 긴급임원회를 진행하자는 1안과 하

자가 있더라도 관행에 따라 문제 삼지 

말자는 2안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기로 

하고,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

며, 홍재철 목사는 의사진행 방해로 퇴장

명령을 받아 투표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서 투표한 결과 1안에 17명 찬성, 2안에 

10명 찬성, 기권 2명으로 1안이 가결됐

다.

일부 임원들이 재차 퇴장하여 다시 회

원을 점명하니 55명 중 22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원이 됨을 확인했다. 전회의

록(제32-2차 임원회 회의록)과 보고사

항으로 임원회 관련 이의서 보고, 윤리위

원회 회의결과 보고, 이단사이비대책위

원회 회의결과 보고, 업무협약 관련 보

고, 기관통합 현황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

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

장 김명식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

장 엄기호 목사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본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한기총, 2022년 2차 임원회(긴급) 열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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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松 건강칼럼(845)... Cholesterol Day

건강.칼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많던 꿀벌은 어

디로 갔을까? 전국에서 양봉농가의 벌통에서 

꿀벌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韓國養蜂協會)가 최근 협회 소

속 2만3582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17.6%인 4173 농가에서 봉

군(蜂群) 소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로 인

해 전국에서 77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

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봉군 10만5894개가 

소실돼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며, 이어 전북(9만

개), 경북(7만4582개), 경남(4만5965개) 순이

었다. 지난해 약 558억마리의 꿀벌이 사육됐

는데, 14%가 폐사했다. 작년 2-4월 이상 고온

으로 아카시아(Acacia)가 조기 개화했고, 개

화기가 10일가량 짧아져 벌이 꿀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준 것이다. 벌이 아카시아꿀을 

충분히 먹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가 

늘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꿀벌 실종 현상

은 해충의 일종인 꿀벌응애와 말벌로 인한 폐

사,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봉군(蜂群)에선 대

부분 응애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사양(飼養)

꿀과 로열젤리(royal jelly) 생산 후 적기 방제

(防除)를 하지 않은 탓이다. 

일부 농가는 응애류 방제 과정에서 약제를 

과도하게 사용해 제대로 발육이 안 된 꿀벌이 

폐사했다. 경북에는 5,299농가에서 벌을 키우

는데, 국내 전체 양봉농가의 19.2%를 차지한

다. 경상북도는 벌꿀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109억4,000만원(자부담 40% 포함)을 들여 피

해 농가에는 벌 입식비를, 전체 양봉 농가에 

진드기 구제 기능이 있는 소초광(밀랍으로 만

든 벌집틀),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품종(장원벌)을 연간 2,000군 보급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등을 확대 공

급하는 등 품종개량과 병해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공주 ‘치

유의 숲’에서 제77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열고 

밀원수, 경제수 등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까시나무, 헛개

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등 꿀벌의 먹이가 되

는 밀원수(蜜源樹) 4종 600그루를 1ha에 걸

쳐 심었다. 충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77.9ha의 밀원숲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15개 시·군 542ha에 146만9000그루의 밀원

수를 심을 계획이다.

정부는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2019년에 

‘양봉산업법’을 제정하여 국유림을 중심으로 

아까시나무(아카시아) 등 밀원수(蜜源樹)를 

연간 150헥타르(ha)씩 심기로 하였다. 북미

(北美)가 원산지인 아까시나무(black locust)

는 6ㆍ25전쟁 이후에 산림녹화를 위해 대량

으로 심었으며, 서울 마포구 난지도(蘭芝島)

에 공원을 조성할 때도 제일 먼저 심었다. 우

리나라의 주요 꿀은 아카시아꿀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 철에는 벌들이 전국적으

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뉴질랜드(New Zealand)의 경우 밀원수 조

성을 위해 마누카(Manuka)조림지 조성사업

을 펼치고 있다. 마누카나무 꽃에서 채집되

는 ‘마누카 꿀’은 항균작용 성분이 풍부해 ‘액

체로 된 금(金)’으로 불린다. 뉴질랜드 정부의 

밀원수 조림은 브랜드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꿀 수확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채집

된 꿀의 종류와 부가가치는 어떤 밀원수를 심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벌꿀을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채

집해 먹었다. 스페인의 한 동굴에는 인간이 

벌꿀을 채집하는 모습을 그린 8천년 된 벽화

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 2천년전 고구려 태조 

때 중국에서 꿀벌을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

작했으며, 백제 태자(太子)가 643년 꿀벌 4통

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양봉 기술을 전했

다. 삼국시대의 양봉은 토종벌을 활용한 것이

며, 현대의 양봉(서양꿀벌, 洋蜂)은 ‘구걸근(具

傑根)’이란 한국이름을 쓴 독일인 카니시우스 

퀴겔겐(1884-1964) 신부가 서양 양봉기술을 

가르쳤다. 

꿀은 꿀벌의 면역을 높이는 중요한 먹이원

으로, 양질의 꿀을 먹지 못하며 자란 일벌은 

면역이 약화돼 질병과 해충에 대응하지 못한

다. 꿀벌들이 1kg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

치는 꽃은 약 400만 송이이며, 총 이동거리는 

140만km이다. 꿀벌의 행동반경은 직선거리 

2km 정도로 꽤 먼 곳까지 날아간다. 이에 꿀

벌의 식량인 화밀(花蜜, 꽃꿀), 즉 꿀을 분비

하고 화분을 공급해주는 밀원식물의 수를 늘

여야 한다.

 ‘꽃꿀’을 ‘벌꿀’로 만드는 과정에서 벌의 소

화효소가 꽃꿀을 만나면 단백질, 미네랄, 비

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는 식품이 된

다. 꿀은 코, 인두, 후두 감염성 염증 질환에 

효능을 보인다. 또한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덕분에 피로 회복,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술 마신 다음 숙취(宿醉)해소용으로 꿀물을 

마시기도 한다. 꿀은 개봉 후에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식물이 많은 지

역의 감소 등으로 벌떼 전체가 사라지는 군집

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군집붕괴현상이 나타

나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2015-16년 벌

떼가 28.1%가 감소했다. 현재 지구촌 야생 벌 

약 2만 종 가운데 40%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

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

운데, 2017년 12월 유엔(UN)은 벌을 보호하

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5월 20

일을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로 제정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매년 8월 셋째 주 토요

일을 ‘꿀벌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과 투표로 꿀벌·

플랑크톤(plankton)·박쥐·균류·영장류(靈長

類) 등을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5종’을 선정했으며, 꿀벌이 1위로 뽑혔다.

꿀벌 소실은 단순히 벌꿀(honey)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

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을 매개로 수정(受精)을 한다. 농

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주요 

작물 75종 가운데 39종이 꿀벌을 통해 화분

매개가 이뤄진다. 이에 꿀벌이 멸종하면 농산

물 생산량이 지금의 29% 수준으로 줄어들 것

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농작물 중에서도 사과, 딸기, 양파, 당근, 호

박 등은 90% 가까이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

존하고 있으며,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E가 

풍부한 아몬드(almond)는 무려 100% 꿀벌이 

꽃가루받이를 해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4가지는 햇빛과 물, 

영양분, 그리고 꽃가루받이(pollination)를 해

주는 꿀벌이다. 꿀을 찾아 꽃 안으로 들어간 

꿀벌이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다른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 이동하면 수술의 꽃가루가 암

술을 만나 암술대를 통해 밑씨(ovule)를 만나 

수분(受粉)이 되면 씨앗이 생기고 열매가 맺

힌다. 이에 꿀벌이 없어진다면 이런 식품들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요즘 농가에서는 꿀벌 실종 사태로 인하여 

꽃가루받이(수분)에 필요한 꿀벌 공급이 부

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국내 수박재배 농가 

가운데 약 90%가 꽃가루받이에 꿀벌을 이용

한다. 3월 중순에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한 동

당 꿀벌 봉군(蜂群) 한통을 넣어야 하는데 필

요량의 절반도 구하질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대략 꿀벌 2만마리가 1개 봉군을 이루

고 있다. 꿀벌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

자(일당 18만원)의 손으로 일일이 꽃가루받

이를 해야 한다. 열매채소는 벌을 이용해 꽃

가루받이를 하는 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또 기형 발생을 줄이고, 당

도(糖度)가 높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어 상품

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국내 수박농

가의 90%, 참외농가의 80%가 꿀벌을 이용해 

꽃가루받이를 하고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등 과수농가고 마찬가지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마이어 교수는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한 해 1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꿀벌이 사

라지면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쳐 지구 생태

계의 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식

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사라지고, 그러면 초

식동물(草食動物)이 대규모로 멸종될 것이다. 

또한 벌을 먹는 새들도 사라지고, 초식동물을 

먹는 고등 동물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穀物自給率)은 

22.5%로 세계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에 수

입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밥상 물가에 타격을 

준다. 우크라이나(Ukraine)의 곡물자급률은 

302.8%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시리얼, 소

면 등 곡물 가공식품도 가격이 치솟고 있다. 

최근 5개월간 전년 대비 3%대 물가 상승이 

이어졌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10년 만에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했다.

꿀벌의 실종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

이 벌집에서 꽃가루, 밀랍, 애벌레 등을 수집

하여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

했다.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꿀벌을 해치는 

해충, 즉 꿀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들이는 

진드기와 꿀벌의 몸 안에 사는 기생충 등을 

관찰해 봐도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

았다. 다만 군집붕괴현상이 나타난 벌통의 벌

들은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산업화된 농장으로 아주 넓은 땅에 한 가

지 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

라는 벌들은 한 가지 꽃의 꿀만 먹을 수밖에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농

장에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

약(農藥)을 많이 사용한다. 실험실에서 꽃가

루를 관찰한 결과, 평균 다섯 종류의 농약 성

분이 발견됐으며, 많게는 열일곱 종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물론 벌을 기르는 양봉농가

에서도 벌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없애려고 농

약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작물 수정을 돕는 

꿀벌이 없으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

렵다. 산업화된 농장으로 아주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에서 

자라는 벌들은 한 가지 꽃의 꿀만 먹을 수밖

에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

는 농장에서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약(農藥)을 많이 사용한다. 실험실에

서 꽃가루를 관찰한 결과, 평균 다섯 종류의 

농약 성분이 발견됐으며, 많게는 열일곱 종

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물론 벌을 기르

는 양봉농가에서도 벌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없애려고 농약을 쓰기도 한다.

화사한 봄꽃들로 단장되어 있는 신촌 연세대학 교정

에 위치한 연세대학교회(Yonsei University Church) 11

시 예배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부활절(4월 17일)을 일

주일 앞둔 주일인 오늘(4월 10일)은 종려주일(棕櫚主日, 

Palm Sunday)이며, 11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16일까지는 

고난주간(苦難週間, passion week)이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

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경에서 종려나

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

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고난수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1주일을 말한다.

연세대학교회는 내일(4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목)

까지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6시부터 루스채플과 온라인으

로 함께 드린다. 그리고 15일(금) 오후 3시에는 ‘성(聖)금

요일(Good Friday) 예배’를 대학교회, 연세대 교목실, 음

악대학이 공동으로 루스채플에서 드린다. 주님이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은 더욱 경건하게 보내며 금식

(禁食)을 하기도 한다.

곽호철 담임목사(연세대 교목/교수)가 인도한 주일 예

배에서 백소영 박사(강남대학교 교수)가 ‘새끼 나귀를 탄 

임금님(The King ridden on a young donkey)’을 제목으

로 설교(sermon)를 했다.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

가 장정권 카운터테너(counter tenor)가 헌금송(offertory 

music)으로 종려나무(The Palms)를 불렸다.

교인들은 함께 헌신의 기도(dedicatory prayer)를 드렸

다.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합니다. 말을 탄 자, 물리적 힘과 부요함과 권세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세상의 ‘당연’을 멈

추는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예배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만난 교인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학교회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부분현장예

배를 드리므로 교인들이 전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윤

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가족과 함께 왔으며, 윤 회장 손

녀는 교회학교 유치부에 속하여 유치부 교사인 우리집 막

내딸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다음 주일에는 復活節 절

기 헌금을 드린다.

다음호에 계속

꿀벌이 사라지면…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종려/고난 주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박명윤 칼럼(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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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친 ‘하나님의 인(印)’은 

‘십자가’인가? 이는 서사라 목사

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소위 ‘인

(印)사역’ 중에 영안(靈眼)으로 참

된 회개자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먹물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장면

을 보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문제

가 성경적인가? 이다. 권호덕 교

수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저술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이 과연 성경적

인지 또는 종교개혁신학적인지 

학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였

다고 말한다. 또한 권호덕 교수가 

매우 놀라워한 것은 서사라 목사

가 ‘인(印)사역’ 중에 영안(靈眼)

으로 본 그 장면은 에스겔 9:3절 

이하에 기록된 장면과 너무도 똑

같다는 것이다.

 에스겔 9:4~4절에서는 “그룹

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

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

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

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

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권 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

진 것은 그가 이전에 구약학자인 

고(故) 최의원 박사가 자신이 번

역한 순수 우리말 성경인 ‘새즈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에

스겔 9:4절에 나오는 이마의 인

이 곱셈표(x)로 번역했음을 들었

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또 구약성경에서 유

일하게 십자가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이 구절이라는 것이다. 

최 박사는 제 2판에서 이것을 덧

셈표(+)로 번역할 것이라고 했다

고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최 

박사는 2판이 나오기 전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서사라 목사의 인 사

역의 근거인 요한계시록 7장이 

에세겔서 9:3-4절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요한은 계시록 7

장에 나오는 인(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 목사는 그 인(印)이 

‘십자가;라고 증거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에스

겔서에 나오는 이마에 친 인(印)

이, 최의원 박사가 말한대로, 십자

가인가를 규명하려고 논문을 시

도한 것이다. 권 교수는 먼저 여

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살펴 보았

다. 최의원 박사의 번역본을 제외 

한 모든 모든 한글역본들은 이 인

(印)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 영어 번역들이나 

루터 성경, 화란어 성경 70 인경, 

벌 게이트 등 대부분은 이 인(印)

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독일

어권에서 매우 권위 있는 스위스 

‘츠리히 성경’은 그 인(印)을 ‘십자

가’로 번역했음을 지적했다.

 그 다음 권 교수는 여러 가지 

주석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

하고 주석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에스겔서 9:4절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히브리어 원문으

로는 “그 이마에 타우를 그리라”

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이다. 타우가 무엇이길래 하

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이것을 그리게 했을까? 현재 우

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

은 이 타우를 ‘ח’라고 표기한다. 

문제는 이것은 전혀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에 있다. 권호덕 

교수는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인(印)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그런데 중요한 주석가들 몇 명

은 이 인(印)을 십자가로 해석했

음을 지적한다. 독일의 유명한 카

일-델리 취는 유대인으로서 루

터교인이 된 사람으로 히브리어

에 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진 구

약 주석가로서 히브리어 변천사

를 아는 자였다. 나아가 권 교수

는 NCNT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

시록 주석가인 Daniel Block, ‘The 

Americal Commentary’ 시리즈

의 에스겔서 주석가인 Lamar 

Eugene Coope, 그리고「The 

Anc

hor Bible」주석 시리즈의 에

스겔서 주석가인 M. Greenberg

도 이 인(印)을 ‘십자가’로 주석했

음을 주목한다. 

 그는 또 고(故) 최의원 박사가 

히브리인들이 십자가를 삻어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자를 현대 문

자로 바꿀 때 고대(古代) 히브리

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인 타우

인 십자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다고 한 말을 기억했

다고 한다. 그리고 권 교수는 에

스겔서의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독일 유학 시

절에 히브리어 교제 곧 히브리어

의 대가였던 Emst Jeni가 저술가 

히브리어 문법책이 생각나서 한

번 들추어 보니 히브리어 변천사

에 대한 도표를 재 학인할 수 있

었다고 한다. 

 이 도표에 의하면 에스겔 시대

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로 

현재 히브리어 성경(BHS)에 사

용된 히브리어 문자와는 다르고 

타우가 엑스(X)로 표기되어 있었

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

대 히브리어 문자의 뿌리가 되는 

페니키아어에서는 타우는 덧셈

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십자가에 더 가깝다. 권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고서 서사

라 목사가 영안(靈眼)으로 본 것 

곧 검은 옷을 입은 천사들이 회개

하는 자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

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나아가 권 교수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에스겔 시대에 보여

주었던 내용이 약 2,000년 전 사

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지금 다

시 서사라 목사에게 보여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지적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기 백

성들이 회개할 것을 긴급하게 요

청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서사라 목사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강조점을 보았다고 한다. 하

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

이다. 권 교수에 의하면 서 목사

의 모든 저서들은 지옥 가는 사람

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그

녀가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예수의 공생애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이고 맨 마지막 

말은 ‘선교하라’는 것을 지적하며 

서 목사의 사역이 바른 방향으로 

향함을 말한다. 그는 지상에 교회

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

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

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 교수는 

서 목사가 ‘성령의 인’과 ‘하나님

의 인’ 사이의 구별에 대한 발언

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권 교수

는 그동안 이 두 가지 주제는 개

신교 신학계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연구해본 결

과 근래의 매우 탁월한 신학자들

도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됨과 아울

러 ‘하나님의 인’은 환난 시기에 

큰 의미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것은 권 교

수에 의하면 하나의 신학은 일정

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이 교

회의 삶에 도움을 주는지를 살피

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 본

문을 다시 연구하여 바른 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

게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생리이

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 신

학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 신

학으로만 계속 성경을 해석한다

면 이것은 스스로 이데올로기에 

빠진 실수를 법하는 것이며 나아

가 우상숭배로 전락한다는 지적

이다. 

 또한 권호덕 교수는 서사라 목

사가 자기 저서가 계속 신학적

인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자세가 

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 같다. 이것은 그녀의 사역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행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권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

떤 교회 운동을 비판할 때, 직접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엄정하

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

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학

문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는 또 새로운 부흥운

동을 인도하는 사람의 신앙인격

을 먼저 점검하는 동시에 그의 발

언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지 점검

한다면 신학 발전에도 크게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신학

의 공정한 평가가 요청된다고 말

한다.

 6(수)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동서울노회(노회장박진석목사)증경노회장MT

 7(목)   오전       	 충남 아산은혜교회 (이은혜목사) 010-8365-2456

11(월)~14(목)	 제6차 한국교회 중직자를 위한 영적 각성 제주 컨퍼런스 

	 장소 : 제주 삼해원 관광호텔 특설 Hall

18(월)   오전     	 KAICAM 제45회 목사 안수식  장소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18(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박진석 목사)

	 장소 서울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02) 3495-1001~4

21(목)   오전  	 이천시 주님의 사랑 세계 선교센타 (대표 서사라 목사) 031-641-0691

21(목)   오후	 인천소망교회(황귀례목사) 010-4423-2838

22(금)   오전 	 서울신학교 (학장 김춘환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010-7567-8291

24(주)    저녁	 상주 외남교회 (강승규 목사） 010-5242-6389       

25(월)   저녁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010-7567-8291  총재 정경표목사

26(화)~30(토)	 인천 영화교회 (오영화 목사) 010-8814-3722   

피종진 목사 초청 4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T: 02)3411-9191 F : 02)401-7770

남서울중앙교회대한예수교
장   로   회

하나님의 인(印)은 십자가인가? 
Is the seal of God on the forehead a cross?

- 서사라 목사 인(印)사역에 신학적 평가 -
Theological Evaluation on Pastor Sarah Seoh s monistry for the seal of God

권호덕 박사

성경해석의 새 지평
서사라 목사 저서에 대한 
신학적 평가 (추천)

이 책은 권호덕 교수가 서사라 목
사의 저서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권호덕 박사(조직신학)
▷ 총신대학교 신학과(B.A)
▷ 총신대 신대원(M.Div.Eq.)
▷ 독일뭔스터대학교 신학석사
     (Mag, theol.)
▷ 독일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
     박사(Dr.theol.)

서사라 목사 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



제138호2022년 4월 17일(주일)6 계시록강의

(지난번에 이어서)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

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2절: 그러나 성전 

밖에는 있는 뜰은 남겨 두고 측량하지 말

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

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팡이 같은 갈대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제외되어 제 3자와 같이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것이 단순히 사도요한에게만 준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것에 우리들도 해당이 됨을 믿고 깨

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일까요? [히9:4]에 지

성소 안에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나오는

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싹 난 지팡

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

는 것이고, 아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 2:27]의 철 지팡이도 사람을 나타내

는 것이요, 즉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을 철장권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장권세라는 것이 권세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장이 되어 진 자

에게 따르는 권세를 철장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갈대인데 지팡이며, 지팡이인데 갈대로 

쓰는 것입니다. 갈대로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구가 갈대입니다. 즉, 갈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갈대로 된 지팡이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은 [계10:10]의 펴 놓인 작은 책으

로 이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을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요한이 그 말씀을 먹어

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어 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10장에서 그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었으므로 우리도 지

팡이 같은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 

예언의 말씀의 지팡이, 예언의 말씀의 자

와 같이 되어 말씀 안팎에 있는 것을 측

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믿으

므로 말씀 안에 들어와 측량이 되어 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 하여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측량된 자들이고, 말

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측량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겔 9

장]과 같습니다. [겔 9:3]에 서기관이 세

워져 베옷을 입고 갈대(붓)통을 들고 있

습니다.

이 서기관에게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

한 것들로 인해 탄식하고 애곡하는 자들

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서 베옷을 입은 서기관이나 [계11:3]의 

베옷을 입은 두 증인들이나 마찬가지입

니다. 그리고 붓통으로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붓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

하여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신 것이며 이

것은 [계11:1]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며, 종말

에는 예수 믿는 신앙정절을 버리고 배도

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바로 신앙의 정절

을 지키는 자가 애통하며 결국에는 순교 

당하게 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

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

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는 측량하는 범위를 알려주신 것입

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

스ναός], 지성소를 말합니다. 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했는

데 제단은 [계 6:9]의 예수의 증거와 하

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 받은 자

들, 즉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이 

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물

은 제단에서 죽습니다. 순교한 자들이 하

늘 제단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

다. 순교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제단 안에 경배한 자들은 순

교할 신앙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들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함은 그들

을 순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단 안이 아니라 제단보다 더 들어간 지

성소 안에서 있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순교의 신앙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계 

3:4]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환란 날에 주님과 동

행하면서 하나님이 종들로 사역할 자들, 

144,000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펴 놓인 작은 책을 먹은 먼저 된 자가 

있고, 그 자를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오

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제단 안에 들어오는 자들과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이 자 안으로 있게 하는 것이 은혜

시대 끝에 확정되는 것이며 그렇게 된 자

들이 환란 날에 순교할 수 있게 독려하고 

이끄는 것이고, 일곱 영으로 예언하는데 

예언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 두고 측량하라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하늘나

라 성전의 그림자인데, 하늘나라의 성전

은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참 성

전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에는 지성소와 휘장, 앞에 성소가 있고, 

물두멍, 놋 제단, 성막 안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을 통해서 놋 제단까지 이르는데 성

전 마당이 바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

의 울타리 친 안으로 놋 제단 오기 전까

지의 공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구

약시대 유대인으로 여자들과 어린아이

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제

물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주고 자기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사 1:12]에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을 

밟고 오는 것을 원치 않음을 말씀하셨습

니다. 즉, 성전 마당에 어린아이들과 여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을 말하는 것

입니다.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는 세속적

인 신앙과 아무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

린 신앙이 되어지면 제단으로 오지 못하

는 신앙이고 이들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이들의 신앙 중심은 예수님이 말

씀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 신앙으로 세속

적이고, 의식주를 위하여 구하고 응답받

기를 좋아하는 신앙임을 말씀하신 것입

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며 제단 안에 있

는 자, 더 발전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뜰에 있는 이방인의 신앙

과 같은 자들은 은혜시대에는 별 문제 없

지만 환란 날에 들어가서는 불(不)택자

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군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마흔 두 

달이라고 했는데 이는 두 증인들이 예언

하는 1,260일과 대칭적인 개념으로 7년 

환란이 시작하여 전 삼년 반인 두 증인들

이 예언하고 사역하는 1,260일이 끝나고, 

그 이후인 후 삼년 반이  바로 마흔 두 달

입니다. 1,260일(日)은 태양으로 빛이 있

는 기간이고, 42개월(月)은 밤의 때로서 

어둠의 권세가 100% 주장하여 순교나 

예비처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 없는 때로 

전적 수정 통치시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후 삼년 반에 넘어간 후 

결국 적그리스도의 하속이 되고 음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

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

라. 4절: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

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

란이 많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자는 

3절에서의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으로 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

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1,260일 예언한다는 것입

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에서 이대로 믿

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환란 전 휴

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을 이삭줍기 식으로 

구하기 위해 엘리야와 에녹이 두 증인으

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

장은 엘리야와 모세를 두 증인이라고 말

하는데 이 역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나오는 물을 피로 변

하게 하는 권세가 모세에게 있었고, 하늘

을 닫는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기에 이

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에 대한 주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혈육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계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엘리야

가 죽지 않고 올라갔더라도 그 육신의 몸

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의 겉옷이 떨

어졌는데 이 역시 혈육의 몸이 사라졌음

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와 

에녹이 이전의 혈육의 몸으로 다시 이 땅

에 내려와 두 증인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에녹의 영이 하늘나라

에 있다가 혈육의 몸을 입고 온다면 이

는 환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불교적 개

념이지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

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

다. 부활은 혈육의 몸을 다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의 영이 영체

가 되는 것, 즉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고, 

이는 환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뀌어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엘리야

와 에녹,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좋은 가정 분위기가
건강을 만든다.

▶계시록 10장 강해(61) 성경건강학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황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가르침이란 한마디로 모델이 되는 것이다. 모델이 되어야만 교육

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필자의 경우도 가끔 

몸이 약해 보인다든지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럴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예방의학의 대중화’를 부

르짖는 의학자로서, 성서적 건강의 원리를 보급하는 사람으로서 넘

치는 건강을 보여주어야 마땅함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점진

적인 것이지 비약이 아니다.

이런 건강진리를 깨닫기 이전과 비교하면 필자의 건강은 많이 좋

아진 셈이다. 다만 최근에 와서 필자는 습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

을 뿐이다.

어린 시절에 편식의 습관, 구부정한 허리,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로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에 아직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허약성은 체질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요, 가정교육의 문제

였다. 이 점에 관한한 나는 부모에게 할 말이 많다.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건강습관은 일찍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

이 청소년기에 공부에만 신경을 써온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필자의 

지론이다. 다른 것을 희생할지라도 건강유산만은 물려주어야 한다.

흡연하는 습관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담배를 피울 확률이 

90%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이 결과는 흡연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부모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모든 질병의 15%, 모든 암의 30%가 담배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물론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아들에

게 불 건강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

러운 일이다. 폭음의 습관에 찌든 아버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

된 음주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뚱뚱한 엄마에 뚱뚱한 딸, 과식의 습관을 물려주는 엄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의 절반은 부모의 책임이다. 습관과 분위기

가 건강을 만든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는 법, 튼튼한 부모 밑에 허약한 아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건강의 습관은 가정중심의 가정문화에서 비롯된다. 부

모가 일찍 자면 아이들도 일찍 자게 되어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

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가 풍부하다. 운동을 즐기는 아버지를 둔 자

녀들이 운동의 묘미를 알뿐 아니라 스태미나가 넘친다. 가족등반을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활발하고 스케일이 크다. 아름다움

을 가꿀 줄 아는 엄마를 둔 딸들은 맵시를 낼 줄 안다. 멋진 아빠에 멋

진 아들, 현숙한 엄마에 현숙한 딸이 나오는 법이다.

현대의 불행은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 매사에 정성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다. 고뇌가 없고 진실이 없다. 스스로 모델이 되어 바른 습

관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른 가정교육이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세 

살적 버릇은 여든 간다. 모델은커녕 오히려 어른들이 온갖 불건강한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성경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유산과 건강유산이다. 한

마디로 하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차원을 포괄한 ‘총체적 건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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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이어서)
ⅳ. 타작마당(심판) 때를 알자! 

 1) 창 30:14~24절 ‘밀 추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자귀나무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

니 아들의 자귀나무를 내게 달라." 하

더라.

 15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

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자귀나무

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자

귀나무 일로 인하여 오늘밤 내 남편

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16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오니 레

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

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자

귀나무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17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

들을 낳았더라.

 18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여종

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삯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

을 잇사칼이라 하였더라.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

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더니

 20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

고 그의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더라.

 21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

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23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24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

을 더해 줄 것이라." 하더라.’ 아멘.

 참고, “킹=자귀나무” “개=합환채”

로 되어있다. 합환채 이것은 히=> “두

다임”이다. 이는(사랑의 사과) 그런 

뜻이다. 그런데 오양이 감자류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합환채는 팔

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뿌리는 

인삼과 같다. 그런데 그 합환채를 먹

으면 남자에게는 정욕제가 되고, 여자

에게는 임신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草食의 열매는 5월경, 보리 

추수할 무렵에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풀인 합환채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이 누

구인가? 「라헬」이다. 성경을 보면 

또한 신비스럽다, 라헬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의 남편인(야곱)

을 언니에게 주고, 라헬은 합환채를 

자신이 가졌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

식이=?「요셉」이다. 

다시 말해서 라헬은 그 합환채를 

통하여 요셉을 낳았다. 그렇다면 라

헬이 그 합환채를 어떻게 했기에 요

셉을 낳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라헬이 그 합

환채를 삶아먹고 요셉을 낳았을 것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삶아먹지 않았

다. 다만 그것을 빼앗아서 먹지 못하

게 하는데서 요셉을 낳은 것이다. 만

일 그 합환채를 삶아 먹고 자식을 낳

았다면, 그것은 정욕적으로 낳은 자식

이 되는 결과가 온다. 정욕적으로 낳

았다는 것은 육적으로 낳았다는 결과

가 된다.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육적

으로 정욕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 

여기서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면 큰

일 난다. 여기서 거룩한 맥이 요셉이

고, 또한 라헬은 거룩한 교회의 표상

이 된다. 만일 그 합환채를 삶아 먹어

야 한다면, 라헬보다, 선배인 사라가 

삶아 먹어야 할 것이다. 사라가 늙어

서 힘이 없으니까, 그 정욕제를 사라

가 삶아 먹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

데 왜 라헬이 이것을 삶아 먹었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그 합환채를 삶아 

먹었다는 것은 잘못인 것이다.

그러므로 라헬이 합환채를 삶아 먹

고서 요셉을 낳았다고 하면, 요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육적

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서 요셉의 사건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아셨기에 그를 성

태케 했다. 그래서 요셉을 낳은 것이

다. 그러므로 요셉은 육적인 것, 합환

채를 먹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합환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루우벤은 육적인 자식인데, 이 합환채

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먹여서, 어머니

가 정욕이 왕성해 지면, 자기 어머니

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 르우

벤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비밀을 알게된 

라헬이 합환채를 가로챈 것이다.

야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뭉

쳐진 자이다.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

와 부활로 뭉쳐진 자이다. 야곱은 성

령으로 뭉쳐진 자이다. 그래서 야곱은 

환난을 통과한 정상적인 모형이다. 우

리는 바로 야곱의 표상이라 하겠다. 

야곱은 공짜로 먹은 것이 한가지도 

없다. 나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옷

의 의미는 신앙을 가리킨다. 또한 옷

은 믿음을 가리킨다. 

 또한 옷은 착한 행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

은 마지막 때에 입을 의복을 준비해

야 한다. 의복을 준비치 못한 자는 천

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다. 

마 22:12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

고 들어온 결과 손과 발이 묶이고 바

같 흑암에 던져짐을 당한다. 손과 발

이 묶여서 흑암에 던져짐을 받으면서

도 그는 한 마디도 말을 못하고 거기

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고 했다.

주께서 그에게 옷을 준비하라고 계

속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치 못한 것은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

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 옷 준

비하라고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 준비를 못했다면 분명코 

쫓겨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쫓겨나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온

다. 마 22:12~14절까지 다함께 읽겠

다.「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

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

게 말하기를‘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

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

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

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고 하시니라.」아-멘 

곳간이 부서지고 소 떼가 방황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의복과 약 처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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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남 목사
편집인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28.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가데스바네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라면，약속

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10일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죄로 인해 40년의 광

야생활을 한 후에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의 행진을 했

더라면 한 번의 홍해를 건넌 체험으로도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

데，불신앙의 죄로 인해 40년의 광야생

활을 했고 결국은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

넌 의미는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

합니다.

29. 성결의 은사(새 언약, 성령세례)
를 받지 못하는 이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

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

례를 받고”(고전 10:1~2).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 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

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

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니라”(롬 6:3~4).

우리는 홍해에서 한 번의 죽음(세례)

을 체험함으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장

사되었고，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

물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어린 믿음으로는 이 

같은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단지 자

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

고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밖에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첫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여 주님의 영광을 체

험하고，형통한 신앙생활로 인해 천국

을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체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

지고 다시 고개를 쳐든 죄로 인해 실패

와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고통을 당합니

다. 

그 이유는 처음 거듭날 당시는 신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오직 주님을 자

기 보좌에 모시고 자신은 그분의 발 밑

에 앉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랐지

만，어느덧 세월이 지나 신앙을 알고 영

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니

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인해 

자아가 살아나고 자신의 보좌에 도로 자

신이 앉고 주님 은 자신에 발 밑에，모

든 일에 주체는 자신이 되어 주님께 도

와달라고 하는 주님을 부려먹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노력을 생명을 다해 해 본 결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

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고

백과 동시에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죄

인이요 병든 자요 상한 갈대와 꺼져 가

는 심지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선

을 행하거나 악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요단강을 건넌 체험이며 이 

체험을 한 후에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것

이요 이것이 성결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

다. 이후로는 자신의 자아는 철저히 부인

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겸손한 신앙

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

다. 홍해에서의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

의 죄에서의 구원이고 요단강에서의 죽

음은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구원입니

다. 모두가 이 두 번의 죽음을 체험함으

로써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

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미

움이 죄임을 깨닫고 자신은 이제껏 미

워하는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이제 열심히 미움을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의 힘이 다 

빠져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버

릴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

이 두 번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이 

체험 후에 주님을 의지하여 미움을 버릴 

때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결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성결의 은사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

도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항복할 때，하나님의 은

혜로 받는 것이며 그 사실을 믿을 때 체

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

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

32).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오

직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

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라”(막 11: 24)고 하심 같이 우리는 성결

의 은사를 위해 기도했고 이미 받은 줄

로 믿어야 하나 여전히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아

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체험한 사실만 믿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 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반드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체험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함으로써 우리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

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

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

미암음이니라”(롬 9：16). 결국 교만한 

사람은 성결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

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심을 쓰듯이 100

원을 드리며，“가사에 보태 쓰세요!” 한

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

까? 대부분이 “아니，목사님이 더위를 

먹으셨나?” 아니면 “목사님이 웬 농담이

시지?” 하며 제 걱정을 해 주실 것입니

다.

하지만 진짜 거지(몸이 아파 구걸도 

못해 굶주린 불쌍한 거지)는 기쁨과 감

사함으로 100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

님이 주시는 선물도 잘난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고，하나님! 구

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선물은 무슨 

선물 입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다할게

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게

요!” 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서，“주님! 제

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 하고 있으니 저

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을 주인

이 아닌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들은 도무

지 하나님의 선물(은혜)을 믿음으로 받

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양칼럼 30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TN TV 상임이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심곡동 2층)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고복로 438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평호 목사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 010-4087-3468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7시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시

주 일 예 배 안 내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삼성중앙교회

담임 임명숙목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주 일 예 배 안 내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평안하고든든한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 예배 : 오후 7:30, 
목요 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주 일 예 배 안 내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세계영성교회

담임 송명화 목사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탈퇴공고

제일영광교회는 담임목사님의 천국환송으로
백석총회 수원노회를 탈퇴하기에 결의하였음

2022년 4월 1일

고 인 순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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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총

회장 김헌수 목사)는 지난달 28일

(월)~30일(수)까지 2박 3일간 경

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소재 꿈너

머꿈교회에서 ‘초교파 전국목회

자 부활실천신학, 제25기 천국환

송지도사 과정의 세미나’를 개최

하고 총회장 김헌수 목사(투헤븐

선교회. 부활신천신학 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김헌수 목사는 성경적 천국환

송예식 이용절차에 대해 일목요

연하게 요점을 설명하는 등 명강

의를 설파해 나갔다. 투헤븐 상조 

대표 김헌수 목사(웨신총회 총회

장)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사망

이 아니라 부활이며, 죽음이 아니

라 잠자는 것이요, 영생이라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

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이것이 to 

heaven이며 투헤븐상조의 시작

이며 사역이라고 말했다. 

김헌수 총회장은 세미나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국교

회가 잘못 알고 있는 전통 유교식 

장례문화가 명칭만 그럴듯하게 

기독교 장례문화로 바뀌어 지금

까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음

을 안타까워했다. 

기독교 안에서 장례식을 진행

하면서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들

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 안

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진행된 기독교 천국환송

예식에 대한 새 패러다임, 투헤븐

선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 많은 

책을 발간하고, 이를 교재로 사용

하고 있다. 

2박 3일간 진행된 초교파 전국 

목회자 부활실천신학 세미나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은 김 목사를 통

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며 

현재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장

례문화가 속히 바뀌어야 한다며 

시급함을 토로했다.

현재 ‘초교파 전국목회자 부활

실천신학 제25기 천국환송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가 2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제25기 

천국환송지도사로 배출된 목회자

들은 다짐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의 잘못된 기독교 장례문화는 부

활실천신학을 새 패러다임 해서 

기독교 천국환송예식으로 대 혁

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뜻을 모았

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언어구사에 대해

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부

터 개혁해 나가자며 다짐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장례예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다지만 사

용하고 있는 용어나 용품들의 용

어는 불교나 천주교에서 이미 오

랜 전통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장례용어나 

용품 용어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특히 기

독교 상조의 관계자들은 잘못된 

장례문화를 더 이상 확산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

라고 했다. 

잘못된 장례문화는 성경적이 

아니며, 비기독교에서 행하는 우

상 숭배문화이다. 한국교회는 이

를 답습하고 있기에 가슴 아프다

고 했다.

이번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지

도사 세미나에서 수강생 모두는 

그동안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

던 천국환송의 성경적 이해와 더

불어, 장례용어와 용품 절차의 깊

이 있는 명강의를 통해 알았으며, 

또한 분당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

용의 ‘홀리캐슬’ 방문을 통해 실제 

사역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

량을 확보하는 등 많은 유익을 체

험했음을 토로했다. 

강사 김헌수 목사는 ‘하나님

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에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후 우리나

라는 의료, 교육, 행정, 문화, 의식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

어서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한 

변화가 시급하고, 또는 미진한 분

야가 기독교적 천국환송(기독교

장례문화)인 만큼, 한국교회가 앞

장서서 성경에 입각한 문화를 만

들어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제25기 세미나에 참석

한 웨신,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

(17~18대 총회장)는 천국환송이

라는 기독교장례문화사역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다면서 부활실

천신학 천국환송지도사 세미나를 

통해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한국

교회가 성경적 천국환송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필요하며, 더욱 확

산·정착시키는데 동참해 나아가

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증경총회장 허창범 목사

는 이번 세미에 참석한 호남노회

에 소속한 목회자들의 수강료 등

을 감당해주었다. 

이어 지저스타임즈 cjtn tv 대

표 정기남 목사는 비성경적인 장

례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한

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장례문화

가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인 성

경적 기독교 장례문화가 확산 정

착하는 운동에 신문방송을 통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고, 이 행사에 

애써주신 총회장 김헌수 목사(투

헤븐선교 대표), 홍미표 사모(투

헤븐선교 회장), 힘써서 봉사한 

최현정 국장,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제25기 세미나 수료자들

에게는 김헌수 목사의 천국환송 

관련 저서 등을 증정했으며, 천국

환송지도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2 0 2 2 년

의 부활절

을 허락하

신 하나님

께 감사와 

영광을 돌

립니다. 그

토록 기다

리고 사모

했던 부활절이기에 너무도 반

갑고 신이 납니다. 그동안 코로

나19로 인해 마음껏 부활을 찬

양하지 못했기에 너무도 안타

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죽음까

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사건

이기에 감격합니다.

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다 풀릴 수 있

습니다. 이미 해결되었고 극복

됐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

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

황에서도 부활절은 반드시 지

켜져야 합니다. 승리의 부활 찬

양이 한국강산과 온 땅을 뒤덮

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

인 부활을 넘어 실제로 부활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죽

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움추

렸던 나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

과 교회가 회복되며 세상이 다

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모

든 질병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부활의 예수로 다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2022년의 부활절을 맞이하

며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

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

다. 우리 함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며 큰 기쁨으로 찬

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

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악

에서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

로 선포합니다. 완벽한 승리자

이신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님께 영광돌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총회장 김헌수 목사

성경적 천국환송예배, 부활실천운동 시급하다! 
한국의 전통장례문화가 기독교 장례문화로 바꿔어져야

전통적인 장례 용어와 용품들의 이름도
성경적 용어와 용품명으로 

완벽한 승리자,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김헌수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투헤븐 선교회와 함께 천국환송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전이 주

어졌음을 밝히고, 김 총회장은 성

경적인 부활실천신학을 실제로 

한 행함의 복음이라면서 이에 모

든 그리스도인은 To Heaven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헤븐 상조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

다. 1800-7039 www.투헤븐.com 

이다.

 한편 지저스타임즈(대표 정기

남 목사)는 신문방송을 통해 투헤

븐 상조에 관한 성경적 용어와 용

품에 대해서 연재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꿈너머꿈교회

(담임 김헌수 목사)에서 장소를 

제공했으며, 주최는 예장 웨신총

회이며, 투헤븐선교회 및 부활실

천신학 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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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9~20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20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

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

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밧모섬에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계 

1:1)고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 반

드시 일어나야 할 종말계시의 말씀이다. 

이를 가리켜 거룩한 영감의 산물이라 하

겠다(계 1:10). 본문 계시록 1장 19절 상단

에「네가 본 것들과…」하였다. 이어 계 1

장 20절에 보면「네가 본 것」들은 사도 

요한이 영감 속에서 바라본 계시적 환상

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네가 본 것들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

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고 했다. 

즉 비빌이다. 여기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계 1:20)고 하셨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으로 보여준 

환상의 정체는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

회라고 했다.

Ⅰ. 일곱 금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다. 
계시록 1장 20절에「네가 본 것들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셨다. 사

도 요한은 정배지 밧모섬에서 계 1:10절

에서“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

었는데”라고 했다.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계 1:11절에서 “이르

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

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즉 에베소, 서머

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큰 소리 앞에 압도된 요한은 순간적

으로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의 정체를 알아

보려고 하였을 때「일곱 금촛대」를 보게 

되었다(계 1:12). 그 금촛대 사이에 부활

하신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계 1:13~16).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일

곱 금촛대」는「일곱 교회」라고 하였다.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영광의 주님이 걸

어 다니시고 있었다(계 1:13, 2:1, 8, 12, 

18, 3:1, 7, 14). 「일곱」은 완전성, 거룩

성, 영원성을 나타내는 영적 수이다.「금

촛대」는 구약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일곱 

등잔과 순금등대에서 유래한 것인데, 교회

를 가리킨다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

셨다(계 1:20). 왜 교회를 촛대에 비하며, 

금 촛대에 비했을까? 

①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공급하

고 있음을 알려 준다(마 5:14~16). ② 금

촛대라 함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

배 중에 보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③ 또한 

금처럼 참된 교회는 불변하고, 불멸함을 

보여준다. 교회야말로 사막의 진주처럼 보

배롭고 소중하다는 의미가 된다. ④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금처럼 이 세상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동질의 공동

체임을 알려주고 있다.󰡐일곱 금촛대󰡑라

고 함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

회는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

다. 

Ⅱ. 일곱 별을 가리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

고 하였다. 여기‘사자󰡑(a[ggelo")를 ①  교

회의 수호천사 ② 아시아 일곱 교회의 감

독 ③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에 전달한 사람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④ 확실한 것은 주께서 세워주신 일곱 교

회(세계 교회)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

고 있다.

그 일곱 별은,  

 1.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고 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2

장 1절에「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

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하

였습니다. 이 말은, 일곱 별은 전적으로 주

님 자신의 수중에서 통치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오른손」은 힘 있는 

손, 일하는 손, 보호하는 손으로 이해된다. 

주님은 그가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힘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여

주고 있다. 

 2. 그 사자들의 정체가「별」 이라고 했다. 

 그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①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

을 생각나게 한다.「별」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제1창조(육신)는 물

론 그리스도를 통한 제 2창조(구속)인이

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보여준

다(고후 5:17). ② 아브라함의 언약 곧 선

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자손들의 칭호로󰡐하늘의 별󰡑이

라고 하였다(창 22:17). ③ 하나님의 권능

에 꽉 붙잡힌 사람임을 보여준다. 저 높은 

고공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

기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과 같다. ④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에 따르는 존

재임을 보여준다.

 ⑤ 고상하고 고매한 이상적(理想的) 존

재들임을 보여준다. 감히 타의 추적을 불

가능케 만드는 고공에 떠 있는 움직이는 

별들과 같은 존재들임을 생각나게 한다. 

⑥ 뜨거운 존재임을 보여준다. 발광체인 

별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다. 그 뜨거운 불

덩이가 캄캄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으

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자들은 성령의 도구들이다. 열

정적인 복음의 가슴을 소유한 자들이다. 

⑦ 캄캄한 밤의 시점을 알려주는 존재임

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생의 갈길, 역사

의 갈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다. 저 동방

의 박사들을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한 

별처럼, 교회의 사자들은 바로 역사의 선

구자요 인도자 같은 존재임을 보여준다. 

 Ⅲ. 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금촛대(교회)는 별들의 반짝임을 그 존

재적 생명으로, 그 존재적 정체성(正體性)

으로, 그 존재적 필연성으로, 그 존재적 본

질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진 교회, 중

(重)한 교회, 귀한 교회 곧 금촛대를, 감독

자(목자, 사역자)를 세워 치게 하셨다(행 

20:28). 별과 같이 빛나는 당신의 사자들

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운동, 곧 

교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상에 자리잡은 유구한 2000

년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제자운동, 곧 예

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 의하여 

정기남 목사

(편집인)

(다음호에 계속)

      ▶▶ 강해설교 ▶▶

일곱별, 일곱 금촛대의 비밀
영원한 복음운동과 바른 목사 양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7)

지난 호에 이어
여기서‘생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

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관련

하여 요한은 말하면서 ‘믿는 사람은 

⋯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

켜 하신 말씀’(요 7:38-39)이라고 한

다. 이렇게 ‘생명’과 ‘성령’을 밀접하

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와는 경우

가 다르기는 하지만 ‘목숨이나 생명’

을 가리킬 때에도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

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

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원

문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서만 ‘영

(프뉴마)을 거두셨다’는 표현을 쓰

고 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

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

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라”(요 19:30) ‘목숨’을 ‘프뉴마’(영)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

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요한

이 말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

는 것은 ‘성령이나 영과 밀접히 관계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

을 갖는다’는 말은 ‘영성생활의 목적

에 도달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생명

을 누린다’는 말이 곧 ‘영성생활’을 의

미하는 것 같이 보인다.

 ‘생명과 성령이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거듭나는 생활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

수와의 담화 가운데 잘 나타난다. 요

한에게 있어서 생명은‘거듭나는 체험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목표가 생명이

라는 말을 직접으로 하지는 않는다.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

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

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라”(요 3:3-5)

여기서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 맛

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간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차지

하게 된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

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

관복음서의 전승을 살펴봄으로써 확

인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와의 담화

와 같은 전승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공관복

음서에 나타난다. 마가에 따르면 어

떤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에 관해

서 예수께 물었다(막 12:28-34; 마 

22:34-40; 눅 10:25-28).

 마가에 따르면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 멀지 않도다”(막 12:34) 공관복음

서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었

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만 누가의 보도에 따르면 율

법학자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교회성장을 위한 
세가지 영성훈련!

홍항표(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 학장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2022

년 기독교 역사는 말한다. 하나님이 세우

신 이 별들의 운동이, 별들의 전쟁이 왕성

할 때는 그 개인과 민족과 역사가 복을 받

았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별들의 반짝임이 

없을 때는 그 시대의 역사가 혼돈에 빠지

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암흑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진행

형이다. 지금 우리는 세기적인 문제의 시

대를 만나고 있다. 바로 탕자 문명의 극성

기를 맞고 있다.

21세기의 특징은 ① 권력의 종교화이

다. ② 경제의 종교화이다. 유물숭배이다. 

③ 지식의 종교화 시대이다. ④ 온갖 타

락한 거짓 종교가 대통합을 이루어 이른

바 종교 일치주의 시대를 야기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

타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 

시대를 말한다. 교회의 살길은 바로 하나

님의 계명(말씀)과 예수의 증거(신앙)(계 

12:17, 14:12)를 가진 교회 지도자가 나오

는 일이다.

깨어 자기 옷을 입고 진리를 파수하는

(계 16:15) 이 시대의 별들의 반짝임이 있

어야 되는 일이다. 거룩한 성령에 취하여 

역사의 갈 길을 알려주는 별들이 나오는 

일이다. 참된 십자가 복음의 전사(戰士), 복

음 운동의 지도자가 나오는 일이다. 말하

자면 별들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웨스트민

스터(Westminster)선지학교는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 단체 중에 하나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장로교회

가 자유주의신학으로 좌경화할 때 메첸

을 위시한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좌경화한 

프린스턴선지학교에서 나와 웨스트민스

터 신도개요서와 그 대소요리문답에 입각

하는 웨스트민스터선지학교를 세워(1929. 

6. 17), 미국에 범람한 자유주의신학의 물

결과 싸웠던 것이다. 금년 2022. 6.17 되면 

벌써 93년의 역사가 되고 있다. 그 학교로 

말미암아 오늘 개혁주의 선지 학의 물결

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cjtn tv, cpj tv방

송을 약 18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본인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신앙과 사명

의 중요성을 크게 통감하고 두 무릎을 꿇

고 기도드리며 고백해 왔다. 그리고 목회

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도 강조한 것은 사

실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인들, 사

명자들을 한알의 밀알로써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다 드리고 사역에 매진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는 21세기의 세계영

계를 책임질 금촛대의 일곱 별들을 서원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우리가 순

교적 신앙 파수와 증거에 이르는 참된 복

음 운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이어갈 후학도을 양성해야할 사명을 갖고 

이를 목표로 서원하는 일이다. 이제 더 구

체적으로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복음 운

동의 사명자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바로 말세에 바른 목사를 양성하

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인천 영광교회의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회를 초청하고 쌀과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사명자 회복운

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국교회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할 것을 강

조하고, 다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를 파송하고, 수 많은 목회자들을 다시 교

육시키고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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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

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

니라”(잠 15:1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

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

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

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잠 

15:23~24). 아멘.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

가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는 길이 열

린다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

지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담임). 코로나19 펜데믹을 

마치 죽음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두려워

하고 청치가들의 입김에 벌벌 떨고 기었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

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켰더라면 2만여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

을 걸, 200만 명의 성도들이 세상 길로 흩

어졌겠는가? 날마다 이걸 생각하면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며 목 놓아 기도하는 조

강수 목사와 영광교회 성도들이 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힘을 합하여 허리

띠를 졸라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

여 기도하면서 특히 개척교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하

여 세미나를 강행하면서 등록한 교회를 향

하여 매월 10만 원을 온라인 계좌를 통하

여 후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적

게 주어서 미안하다면서 적어도 한 교회당 

30만 원은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고 말한다. 

조강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회자들을 향해 힘내라며 격

려하고, 메시지의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한

결같이 인간적인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껏 조 

목사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자세와 없

다고 없는 척도, 배고파도 배고픈 척도 하

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

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근본

은 아직 목회자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

고 권한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와 자세가 

몸에서 배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사로 나선 조강수 목사는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

리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

자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본심이라면서 이

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본심이란 겉모

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본심이 통한다는 것

은 그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하지

만 본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대인관계 있

어서 그 인격은 별 볼일 없으며 대인관계

에 실패자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님께서도 본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 예

레미야 애가 3:33절에서 “하나님이 인생

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

이 아니라”고 하셨다.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땅에 들어

가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

니라. 더 좋은 것,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

해서였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열리고 

있는 목회자 초청 후원 및 세미나에서 조

강수 목사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

회자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며 시급성

을 강조했다. 목회자의 가슴이 성령의 불

로 뜨겁게 불타야 교회를 살리고 양떼들

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목회자의 본심

이 변화되는 데 있어 생각이 바뀌고 영적

인 눈을 떴을 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다고 피력했다. 

전국목회자 초청 후원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한 지 벌써 53회째를 맞고 있다. 세미

나 장소인 인천영광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목회자를 전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

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다.

 조강수 담임목사를 비롯 장로, 권사, 집

사 등 성도들이 밤마다 성전에 나와 무릎

을 꿇고 전국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들을 보는 듯 감동적이다. 또한 

조 목사와 성도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하나

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을 환영하면

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기도하

고 있다. 그러면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

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이라며 힘

내시라며 인사를 한다. 

 지저스타임즈 CJTN TV방송 기자가 바

라본 조강수 목사는 한순간 아픔도 있었지

만 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능력과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조강수 목사는 cjtntv(http://jtntv.

kr) 방송을 통하여 세미나 영상과 주일예

배 영상을 녹화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구독

자들의 시청으로 은혜를 주고 있다. 

▲ 영광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조강수 목사는 자가용은 없고 최
근 12인 승 버스를 구입

 조 목사는 기도하던 중 전국목

회자초청 후원세미나를 개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큰 교회는 아니

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교회 

교인들이 많이 감소 되어 빈자리

가 많아졌고, 반면에 재정적으로

도 어렵지만, 이웃 교회들과 개척

교회들을 바라볼 때 30년 전 조 목

사 자신이 천막을 치고 성도 한 사

람도 없는 곳에서 사모와 같이 교

회를 운영했다면서 그때를 생각하

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목회자들을 생각하

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조강수 목사

는 자가용이 없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서 집

회를 나가고 때로는 산

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말한다. 성도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왜 자가용

이 없느냐고 묻는다고 

하지만, 조 목사 자신

이 자가용을 갖는 것보

다는 자가용을 굴리는 

운영비와 보험료 등을 

절약하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동역자들을 돕

는 일이 더 기쁘고 마

음이 평안하다고 했다. 

조 목사는 그러면서 대

중교통인, 마을버스, 

지하철은 하나님이 내

게 주신 자가용이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을 돌려드린다고 한다.

 

영광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고 있는 세미나에서 재직들

과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매주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맞이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

려 얼굴에서 천사처럼 빛이 나고 있다. 성

도들은 참석한 목회자들과의 덕담을 나누

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이 세

미나에 참석하면서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하

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목회 현장에

서 목회에 꿀맛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는

다. 

 또한 영광교회는 권사들로 구성된 헵

시바 찬양단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헵

시바 찬양단의 찬양에 감동되어 할렐루

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는 모

습이다. 그런가 하면 전국목회자초청후원

의 단체장인 배정희 목사, 사무총장 이선

한 목사와 회원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뜻

을 같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방문, 또는 초청을 받아 집회를 열

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 및 세미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라는 말씀

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향한 끝없

는 사랑이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이해하

게 될 때 비로소 내게 닥친 고난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

쁜 일은 물론이고 슬픈 일이 닥쳐도 하나

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하

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

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에게 복

을 주시는 데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하라는 것이다. 살아계

신 하나님은 선민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

난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신다. 그리고 가난

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

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본심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조강수 목사 설교집 “하나님은 살아계십
니다.” -성령편- 중에서

전국목회자 200여 명 초청 성령의 
목회자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목회자가 불 밭고 변화돼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불불불!

▲ 영광교회 예배 중

▲ 찬양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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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여호수아 6:15-27 찬송가 412장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것이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스라

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땅까

지 수도 없는 고비고비를 만났습니다. 

여리성은 밑변이 6미터요 위로는 4미터

나 되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살길이 있습니다.

제목: 이어가게 하라 1
성경: 여호수아7:1~15 찬송가 237장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 가운데 기생 라

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만 살아남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성에 모

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어떤 것이든 취

하지 말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하

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어 하나

님이 진노하였습니다.

제목: 이어가게 하라 2
성경: 여호수아7:1~15 찬송가 270장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인류가 벌을 받습니다. 지난날 은혜로 

살았다면 오늘 작은 싸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

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나의 실력이

라고 착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아이

성이 작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

혜와 복을 이어가게 합시다.

제목: 죄를 다스리라
성경: 창세기4:1~7 찬송가 440장

가인이 마음속에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진실

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이 범죄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

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에 도사

리는 죄의 욕망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받는 유혹에 무관심하

지 않고 개입하였습니다, 유혹에 직면

할 때 마음속 메아리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목: 더욱 그렇게 하라
성경: 살전4:9-12 찬송가 214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발적

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거

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

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달리,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영

적, 육적, 물질적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 하지만 더욱 잘합시다. 후퇴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제목: 은혜의 믿음으로
성경: 에베소서2:1-10 찬송가 305장 

사도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뱀 보듯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인만 보면 악랄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을까

요?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에서 단절된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있는 자로 바뀌었습

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엡2:3~5).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 확신
성경: 시편 89:1-4 찬송가 336장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

하심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을 공의로 갚지 않으시

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심을 가리키

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히 그의 약

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나타냅니다. 성

도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증거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제목: 나의 마지막 말은?
성경: 사무엘하23:1-7 찬송가 399장

다윗은 노년에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

께로부터 기름 받은 자, 노래 잘 하는 자

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생활은 어

려워도 생각은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삽

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합

니다.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제목: 우리의 신분
성경: 베드로전서2:4-10 찬송가288장

성경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족

속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

녀라는 자긍심과 자존감 있으면 환경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귀신의 종노릇 보

다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것이 좋지 않

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 같

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에 편

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목 : 예배
성경 : 시편 29:1~2 찬송가 305장예배

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

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자기 신앙의 대

상에게 굽혀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렇다면 기독교적 정의는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다하여 주님께 드

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절과 2절에

서 시인은 선언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

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

해 더 온전하고 정성이 담긴 찬양과 영

광을 돌려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

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 :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성경 : 창세기 11:27~32, 찬송가 237장

오늘 본문에 하란은 산꼭대기, 산, 교

차로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금

싸라기 땅, 같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

란은 무역이 성행했으며 돈이 많고 살

만했기에 데라의 가족은 거기에 머물렀

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것 때문에 목적지

를 놓치고 살지 맙시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사명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

느날 보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교차로란 

뜻의 하란에 혹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보따리 싸고 가나안땅 향하여 

갑시다. 똘똘 뭉쳐서 아직 전도할 수 있

을 때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후대를 기억하라
성경: 열왕기상 11:9~13 찬송가 250장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느냐 보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

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시작

과 출발도 중요 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

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때리기 전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성

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

은 말 하실 때 순종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 시편 106:1~5 찬송가 204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

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

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를 드릴 첫째 이유는 주님이 선하신 분

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통치자보다는 

선한 통치자를 만나는 것은 찬양할 만

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

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

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하

나님께 우리도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백석TV칼럼리스트
⋅CTS칼럼리스트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최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본사가 후원

한 가운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

하 OC전도회연합회) 주최, OC기독교

교회협의회(이하 OC 교협, OC 장로협

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

관으로 열린 평신도 신앙 향상을 위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롬 1:16-17)란 주제로 

지난 13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사랑

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윤우경 이사장(OC전도회연합회)

의 인도로 진행된 가운데 OC교협 회

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

는 “오늘 강사로 오신 조 목사님의 안

타까운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쓴소리

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쓴소리가 되어

서,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대

각성의 신호를 알리는 복된 집회가 되

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

러분 모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생수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

가 성경봉독(롬 1:16-17)을하고, LA 

목사 중창단(지휘 서문옥, 단장 오위

영)이 특별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 조정

민 목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다’는 제

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정민 목사

는 “예수님 당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

는가? 아니면 지금이 더 힘들다고 생

각하는가? 저는 둘 다 힘들었다고 생

각한다. 언제나 상황은 어렵다. 누구든

지 어렵고, 누구든지 힘이 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

하는 사람과 힘 들어도 말하지 않은 사

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들이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과 우

리의 꿈과 우리의 신용으로 버티는 것

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

는 것이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

인되고,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나

면서 오히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수많은 날동안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고, 얼마

나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가? 예

수님은 이 땅에 뭘 전하고 뭘 선포하셨

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고 있는 것일까? 왜 교회는 줄어든다

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

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또 “우리에게 다윗과 같

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누

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

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

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날 교회가 

위축된다고 생각하는가? 사도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

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복

음을 저주했던 사람이다. 한때 그는 그

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하나

님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가?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첫번째 

선포한 복음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마태복음 4장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

음이다.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 바로 네 앞에 있다. 세상을 향한 우

리의 얼굴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리스도

의 십자가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핵심

이다. 내 모든 관점과 기준과 방향성,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세계관 그 모

든 것을 통째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

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을 

더더욱 따라갈 수도 없을 것이다. 세상

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

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이키라는 것은 그 돌

이킴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지와 결

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돌아설 수 없다. 사도바울은 ‘복

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

백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엄재선 장로가 봉헌 기도를 

하고, 윤강혁 부회장이 소식을 전한 후 

조정민 목사의 축도로 말씀 집회를 마

쳤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자
OC 전도회연합회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축제… 수익금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 위한 기금 전달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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